
‘담양딸기’ 위한 AI 스마트팜 개발 MoU 체결
- 지스트·담양군·한국바이오헬스케어기술연구조합, 27일 협약식 개최

▲ 지스트·담양군·한국바이오헬스케어기술연구조합이 27일(화) 오전 11시 지스트 행정동 2층 대회
의실에서 담양군의 딸기 농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체결하고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지스트 김기선 총장, 이병노 담양군수, 한국바이오헬스케어기술연구조합 박진성 부회장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 총장 김기선)와 전라남도 담양군, 한국바이오헬스케어기술

연구조합이 담양군의 대표 특산물인 딸기의 신품종 재배, 정밀농업* 및 인공지능 

스마트팜 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스트·담양군·한국바이오헬스케어기술연구조합은 12월 27일(화) 오전 11시 지스트 

행정동 2층 대회의실에서 지스트 김기선 총장, 이병노 담양군수, 연구조합 박진성 

부회장 및 유관기업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 정밀농업: 각종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비료, 물, 노동력 등 투입 자원을 최소화 하면서 생
산량을 최대화하는 생산방식이다. 농작물 재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이
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농자재 및 작업을 최소화하여 농산물 생산 관리 효율을 최적화하는 시스
템으로 농촌의 인력난, 토지부족, 기후변화를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스트 등 3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인공지능 스마트팜 공동연구 및 기

술보급 협력 △담양 딸기 신품종의 해외 보급을 위한 품종특성 및 재배기술 정보 

지원 협력 △인공지능 스마트팜 분야, 딸기 신품종 및 재배기술 개발 분야 등의 정

부 지원사업 공동 참여 △기관 보유 S/W 및 H/W 등 공동 활용 △농업환경 빅데이

터 기반 딸기 신품종 재배 매뉴얼 제작 협력 △딥러닝 알고리즘과 초분광 분석 모

델 툴 개발 협력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담양딸기는 지난 2010년 딸기 부분에서는 국내 최초로 지리적 표시등록(제70호)을 

완료해 맛과 향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증 받은 바 있으며, 담양군이 자체 개발

한 품종인 ‘죽향’과 ‘메리퀸’은 당도·경도·과형(果形)·향 모두 세계적으로 최우수 품종

으로 꼽히고 있다.

담양군은 최첨단 기술을 농산물 생산에 적용해 개인화·정밀화에 기반한 생산성을 

높이는 ‘애그테크(AgTech=Agriculture+Technology)’를 활용한 첨단농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국비와 군비 300억 원을 투입하는 신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

스트 등과의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농업 ICT(정보·컴퓨터기술), 드론, 농업용 로봇 

및 고부가 가치 정밀 농산물 재배 등 현장 적용이 가능한 애그테크 개발 및 도입

을 기대하고 있다.

         

▲ 지스트 김기선 총장, 이병노 담양군수, 한국바이오헬스케어기술연구조합 박진성 부회장이 담양
군의 대표 특산물인 딸기를 들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김기선 총장은 “지스트가 보유한 인공지능 기술로 스마트팜에서의 담양 딸기 재배 

환경과 생육기술, 작물 효능 및 성분과 관련된 빅데이터를 분석해 담양군이 개발할 

신품종 딸기의 재배기술 보급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과학기술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이번 협약을 토대로 ‘잘사는 부자농촌’ 만들기를 위한 ‘담양형 

스마트팜 단지’를 조성해 농업전문가가 축적한 데이터와 정보가 큰 부가가치를 갖

도록 하고 청년들이 찾아오는 첨단농업의 중심도시 담양을 건설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